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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북미 

콜로라도에 한국의 문화·역사 '체험'으로 전파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서 ‘한국문화체험관’ ‘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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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는 7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 덴버에서 열린 제 34 회 학술대회에서 

‘한국문화 체험관’을 열어, 대회가 열린 콜로라도 지역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제34회 학술대회를 기념해 열린 ‘한국문화 체험관’전경 (사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번 행사는 한국의 역사와 한류 등 문화를 널리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한인들 뿐 아니라 콜로라도 

지역 주류사회와도 함께하는 학술대회로 발돋움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지역 홍보를 통해 50 여 명이 참가했고, 

인근 초등학생들이 단체관람을 하는 등 많은 이들이 체험관을 방문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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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체험관의 ‘캘리그라피 부채’체험 

체험관에는 콜로라도지역의 한국 문화와 이민 역사 전시(콜로라도협의회), 독도 사진 찍기(독도재단), 한국의 역사 

속으로(대한사랑), 캘리그라피 부채, 수제도장(전라북도), 직지 시연(고인쇄박물관), 한국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전통혼례식(중서부협의회), 정신대문제 바로 알리기 및 동참하기(워싱턴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한지 

체험(한지산업지원센터) 등이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다도, 붓글씨, 전통놀이, 사물놀이 등을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역사문화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이번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문화리더십 캠프’도 동시에 열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관한 역사문화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학생들과, 콜로라도 지역의 한국학교 대표 

학생들 42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김구재단과 코리아소사이티의 후원으로 열렸다. 

7 월 15 일 오전에는 광개토대왕, 직지, 장영실, 김구를 주제로 섹션수업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한국문화체험관’을 

통해 전통혼례, 직지 시연, 사물놀이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4 개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체험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다. 

  

 

  

▲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 한희영 씨는 “차세대 리더가 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함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발표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고 행사를 진행한 교사는 “학생들의 열의 넘치는 태도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체험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차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2017 년 8 월 10 일부터 12 일까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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